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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25.(일) 즉시 배포 2026. 10. 25.(일) 즉시

아시안패러게임 여정 마친 ‘팀 코리아’, 
아낌없는 박수로 맞이한다

- 10. 25.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안패러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귀국 환영 행사 개최
- 18개 종목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단 격려... 선수단·가족·관계자 등 300여 명 참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10월 25일(일) 오후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

  이번 환영행사에서는 아시아 무대에서 기량을 펼친 선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대회 준비부터 현지 지원까지 힘을 보탠 모든 이들의 

노고를 되새긴다. 박흥식 선수단장과 선수단, 가족,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결과 보고와 선수 단기 반납을 통해 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기장을 채운 도전과 열정이 장애인체육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대한민국 선수단은 육상, 보치아, 시각 축구, 유도, 역도, 수영 등 18개 

전 종목에 참가해 아시아 각국 선수들과 기량을 겨뤘다. 선수들이 경기장

에서 보여준 도전과 열정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저력을 

보여주는 한편,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선수들의 도전이 대회 기간의 응원으로 끝나지 않고 일상 속 스포츠 

참여로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문체부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에 대한 관심을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으로 확산하고, 더욱 

많은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건강과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참여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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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강대금 체육협력관은 “아시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귀국을 환영한다.”라며, “문체부는 선수들이 보여준 멋진 도전이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지고, 더욱 많은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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